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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3. 9. 20.(수) 배포즉시 배포 2023. 9. 20.(수)

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
-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

-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프랑스 측과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 지속

  프랑스 정부(경제부)는 현지시각 9. 20.(수) 01:00(우리 시간 9. 20.(수) 08:00) 

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하였다. 

  프랑스 측은 지난 7.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(7. 28.~8. 25.)를 

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하였다. 이와 관련,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번 개편안 

초안에 대해 탄소배출 계수 산정근거 명확화, 해상운송계수의 수입 전기차 차별 

문제, 세계무역기구(WTO)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(8. 25일 제출)를 

통해 제시하였다. 

  프랑스 측은 그간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하여, 이번 최종안에 

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하여 철강 등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, 해당 

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이내에 

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. 다만, 우리 측이 외산 전기차에 대한 

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같게 유지되었다. 

 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

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업계와 긴밀한 협의로 그간 4차에 걸쳐 프랑스 

정부와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.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(‘24. 1. 1일 시행)에 

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

프랑스 측과 실무·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탄소배출 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

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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